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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상대적으로 FTA 대응이 취약한

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(FTA)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

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

『FTA활용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사업』을 추진한다고 밝힘.

□ 동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

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

업종별 특성에 맞게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임

ㅇ 이와 관련한『FTA활용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사업』출범식이

5.15일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됨.

* 출범식에는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을 비롯하여 교육참여 희망

협약기업 CEO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함

□ 올해 6월부터 총 20회 실시되는 동 사업은 기계, 고무·화학,

전기·전자, 자동차, 섬유, 디스플레이, 의료기기, 농수산가공식품

등 8개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FTA활용 전문가 500여명을

양성하고 향후 대상 업종과 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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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의: 산업부 활용촉진과 신동준 과장(044-203-4150), 정소영 사무관(044-203-4156)
       코트라 글로벌연수원 남기호 팀장(02-3497-1182 ), 김민희 전문위원(02-3497-1195)

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(FTA)활용 실무전문인력 본격 양성한다!
- 기계, 섬유, 농수산품 등 8개 업종별 FTA활용 실무자 교육 실시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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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금번 교육과정은 교육 이수자가 실무에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

품목분류, 원산지결정기준, FTA활용 비즈니스모델 및 해외시장

진출전략 등에 대한 업종별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계획임.

ㅇ 교육은 코트라(KOTRA) 주관으로 주로 서울과 대전의 KOTRA

글로벌연구원에서 이뤄지게 되며, 섬유, 기계 등 동일 업종

기업들의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추진할 예정임.

* 교육과정은 1일 8시간, 3일과정 총 24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

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코트라(02-3497-1195)로 문의바람.

□ 출범식에 참석한 조용만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기업들이

FTA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뿐만 아니라 상담,

컨설팅 등 기존 FTA활용촉진 사업을 업종별로 전문화하는 등

FTA활용 지원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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